
HuChems , 질산 생산능력 70만톤으로 확대

남해화학은 부실자산을 과감히 털어내는 과정에서 22년 연속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지만 사업다각화와 기업분

할을 통한 클린컴퍼니로 재도약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의 비료 생산기업인 남해화학은 비료부분의 고부가가치화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벌인 대대적인 구

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623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반영함에 따라 26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사업

전망은 여전히 밝고, 2002년 하반기부터 비료사업 외에 석유류 수입판매업에 본격 진출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

되기 때문에 2003년에는 최소한 15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업종전문화를 꾀하기 위한 기업분할은 잔존기업인 남해화학(자본금 500억원)과 신설법인인 휴켐스(자본

금 209억원) 모두에게 기업가치 증대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2년 적자가 나더라도 그동안 유보된 배당평균적립금 142억원을 활용해 배당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

이다.

9월15일 남해화학에서 분리되는 휴켐스는 2003년 질산 생산능력이 70만톤에 달해 정밀화학부문 핵심소재기업으

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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